
[인터넷] 차세대 수송계층 프로토콜 SCTP/DCCP 표준 개발 가속화 

 

지난 8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IETF 60차 회의에서는 차세대 수송계층 프로토콜 표준인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및 DCCP(Datagram Congestion Control Protocol) 관련 

표준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SCTP/DCCP는 인터넷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TCP/UDP 프로토콜을 개선한 신규 수송계층(Transport Layer) 프로토콜로서, IETF 중점 표준화 대상기

술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SCTP/DCCP 프로토콜은 차후에 개발되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응용 서비

스의 하부 수송계층 프로토콜로써 널리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SCTP/DCCP 프로토콜 개요 

SCTP 프로토콜 기본 규격은 2000년 10월에 RFC 2960 표준으로 승인되었으며, 프로토콜 식별번호 132

번이 부여되어 있다. 초기에는 시그널링 게이트웨이간 호처리 정보 등의 고도화된 제어 트래픽 전송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후 IETF의 정책적 후원에 힘입어 TCP와 같은 수송계층 프로토콜 표준으로 승인

되었다. SCTP는 TCP와 같은 연결지향 및 신뢰전송 프로토콜이나, TCP의 성능향상을 위해 메시지 기반 

전송, 멀티스트리밍(multi-streaming) 및 멀티홈잉(multi-homing) 특징을 제공한다. 또한, TCP 보안강화

를 위해 4-way 연결설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결종료 시에 3-way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SCTP 확장규격으로써 실시간 응응 서비스를 위한 PR-SCTP(Partial Reliable SCTP) 표준규격이 승인되

었고, 또한 세션 도중에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동적 주소 설정(dynamic address configuration)’ 규

격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DCCP 프로토콜은 UDP 프로토콜에 혼잡제어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써, 혼잡제어 기능을 통해 유효 전

송율을 높이고자 개발되었다. 현재 TCP-like 방식 및 TCP-Friendly 혼잡제어 방식이 각각 

CCID(Congestion Control Identifier) 번호 2, 3으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DCCP는 혼잡제어를 위해 유

지되는 연결상태(state) 정보를 활용하여, 수송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기법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DCCP 기본 규격인 아직 WG 상태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해당 문서가 08 버전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현대 DCCP 프로토콜 식별번호는 임시적으로 33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 규격이 RFC로 승인되면 

SCTP처럼 별도의 고유 프로토콜 번호를 할당 받을 예정이다. 

 

SCTP 표준화 쟁점 및 현황 

SCTP 표준의 기본 규격의 경우 이미 Linux(커널버전 2.6 이상)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SCTP bakeoff 상호운용성시험 행사를 통해 프로토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SCTP 상호운용성시험 행사에 대한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PR-

SCTP 등의 최근에 표준으로 제정된 확장기능에 대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한다. 

SCTP 확장 규격 중에 ‘동적주소설정’ 기능은 세션 도중에 신규 IP 주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IP 주소를 

삭제하는 특징을 제공한다. 그 동안 해당 확장규격에 대한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관련 문서의 

RFC 승인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에 SCTP ‘authentication’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고, 관련 상호운용성 

시험도 통과함에 따라 해당 WG 문서가 조만간에 RFC로 승인될 전망이다. 



특히, SCTP의 동적주소설정 기능은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세션 도

중에 단말의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신규 주소를 SCTP 세션에 추가함으

로써 세션의 끊김을 방지하는 핸드오버 기능에 활용 될 수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mobile SCTP라는 이름으로 독일 및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동적주소설정 기능규격 

표준이 승인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mobile SCTP 개발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DCCP 표준화 쟁점 및 현황 

DCCP 기본 프로토콜 규격은 아직 WG 문서 상태에 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된 문서가 조만간 

RFC 승인을 위한 WG Last Call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DCCP의 경우, 현재 미국 대학 위주로 프로토콜 

구현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DCCP 프로토콜 확장 등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보일 경우, 산업체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CCP 연결상태 정보를 활용한 이동성 지원 기술은 주요 DCCP 확장 기

능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회의 참석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결론 및 향후 일정 

지금까지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TCP/UDP 기반의 응용으로 제작되어 왔으나, 향후 차세대 통신서비스

의 일정 부분은 SCTP/DCCP 기반으로 개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SCTP/DCCP 프로토콜 표준은 IPv6와 

함께 차세대 인터넷 핵심 프로토콜 기술로써 해외 주요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고

도화된 응용의 특성에 따라, TCP 혹은 SCTP, 그리고 UDP 혹은 DCCP 프로토콜이 선택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세대 인터넷 핵심 기술 차원에서 SCTP/DCCP 표준기술 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관련 국제표준화작업에 국내 관련 산업계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TTA를 중심으

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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